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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518문학상에 응모된 단편동화는 모두 51편이었다. 5·18을 소재로 하거나, ‘5·18정
신’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작품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응모자가 2010년 이
후 발간된 아동문학 작품을 폭넓게 읽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소재주의에 빠진 
글이 많았고, 환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어린 독자에게 섣불리 
수용과 화해를 강요하며 글을 마무리 하는 결말 또한 안타까웠다. 
  본심에 오른 작품은 총 4편으로, ⌜노란리본⌟,⌜김순영 꽃⌟,⌜섣달 그믐밤 손님⌟,⌜바다
가 품고 있는 비밀⌟ 이었다. 
 ⌜노란리본⌟은 5․18때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세월호로 짐작되는 배 침몰 사고로 손자를 잃
는 이야기이다. 안정된 문장, 주인집 할머니와 세 들어 사는 가족이 서로를 보듬으며 작은 공
동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좋았다. 하지만 사건 구성의 작위성과 노란리본 장식으로 마무리
되는 상투적인 결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었다. 
 ⌜김순영 꽃⌟은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광주 외할머니 댁으로 온 아이를 화자로 한 
동화다. 주인공 은별은 외할머니네 다락방에서 시간이 역전된 판타지의 시공간, 곧 5․18직전으
로 간다. 거기서 어린이가 된 엄마와 함께 이모의 죽음을 막아보려 애쓴다. 5․18상황을 자세하
게 그린 게 장점인 동시에 상황 설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작품의 서사를 늘어지게 만든 점이 
안타까웠다. 
⌜섣달 그믐밤 손님⌟ 은  대를 물려 쓰는 특별한 바늘로 귀신 옷을 꿰맨다는 설정, 터줏대감
을 특별한 바늘로 꿰맨 이불로 협박하는 부분이 신선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철거라는 첨예한 
문제를 귀신의 초능력으로 해결하는 설정이, 자칫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
지를 어린 독자에게 던질까 염려스러웠다.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터줏대감의 초능력을 결합
한 부분도 작위적이었다.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은 역사동화다. 갑오농민 혁명을 시간적 배경, 덕도를 공간적 배경
으로 한다. 수백 년 후에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동학군들의 이야기는 진중한 
울림을 준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가 허술한 부분, 어색한 대사와 표현이 적잖이 눈에 띄는 것
이 안타까웠다. 더 치밀한 자료 조사와 현대역사동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창작의 시간을 거치
면 좋은 장편역사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다. 

 두 심사위원은 ⌜김순영 꽃⌟과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을 최종심에 올리고 고민한 끝에,  
⌜김순영 꽃⌟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1980년 5월로 어린 독자를 데려가 생생하고 구체적
으로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
을 전하며,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과 당선자 모두의 정진을 빈다.   


